
파소피시아로

 

‘세계적인 천재 와인메이커 안드레아 프란케티의 에트나 와인’

프란케티
Franchetti

지역 이탈리아 > 시칠리아 > 에트나

포도품종 쁘띠 베르도 70%
 체사네세 다필레 30%

알코올 15.5% 용량 750ml

등급 IGT 시음 적정 온도 15-18℃

테이스팅 노트 쥬이시한 잘 익은 블랙베리와 블랙 커런트의 과실 풍미와 함께 입 안을 조이는

촘촘한 탄닌의 구조감이 진하고 농밀한 와인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. 곧이어

느껴지는 세이지와 에스프레소, 강한 풍미의 스파이스 등의 노트들과 타르

느낌의 미네랄리티 조화가 매우 인상적이다. 입 안을 가득 채우는 감칠맛 있는

피니쉬로 마무리된다.

당도 바디

제품설명 해발고도 1,000m에 약 2 ha 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빈야드에서 재배한 포도로 양조하는 파소피시아로의 플래그쉽

와인이다. 작은 규모의 빈야드임에도 불구하고 헥타르당 약 17hL로 수확량을 제한하여 고퀄리티의 포도만이 사용되며

2014년에는 3,000병 생산되어 한국에서는 그 중 60병만 만나볼 수 있다. 프란케티 와인은 독특하게도 쁘띠 베르도를 주

품종으로 하고 이탈리아의 토착 품종인 체사네세 다필레 (Cesanese d'Affile)를 블렌딩하였다. 에트나의 화산토로 인해 이

지역의 쁘띠 베르도는 보르도의 쁘띠 베르도보다 군살 없는 빳빳한 느낌을 주지만 훨씬 더 페퍼리하고 스파이시한 뉘앙스의

아로마틱한 품종으로 재탄생되었다. 이탈리아 라찌오 지방에 기원을 둔 체사네세 다필레 품종은 쁘띠 베르도보다 더 풍만한

스타일에 장미꽃, 레드 계열 과실 풍미가 돋보이는 아로마틱한 품종이다. 에트나의 용암과 스모키한 떼루아와 만난 이 두 품종은

굉장한 숙성 잠재력과 집중도 있는 진한 '블랙 와인'을 만들어냈다. 세계적인 천재 와인메이커로 알려진 안드레아 프란케티가

본인의 이름을 걸고 출시하는 와인인만큼 이 와인에 대한 그의 노고와 자부심이 여실히 드러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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떼루아를 고스란히 전달하며 또 한번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다.

와이너리 안드레아 프란케티는 토스카나 지방에서 테누타 디 트리노로의 화려한 데뷔와 동시에 "이탈리아의 슈발 블랑"이라는 극찬을

받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 받는 와인메이커가 되었다.

프란케티는 이에 멈추지 않고 이탈리아 최남단에 위치한 시칠리아의 에트나 화산에서 또 한번 모험을 시작하였다.

에트나는 현재에도 수년마다 폭발하는 시칠리아의 활화산으로서 해발 고도 3,350m의 유럽 내 가장 높은 화산이다. 이 곳에서

프란케티는 에트나의 용암이 흐르고 있어 거의 버려지다시피했던 황량한 땅을 헐값에 매입하여 각 구역별로 서로 다른 고도의

위치에 포도밭을 개간하고 와인 생산을 시작하였다. 프란케티의 빈야드들 모두 높은 해발 고도에 위치한 덕분에 굉장히 큰

일교차를 보인다. 또한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인해 토양 내 미네랄 성분과 황 함량이 높아 훌륭한 복합미를 가진 산도 높은

와인들이 생산되고 있다.

마을의 명칭을 본따 지은 “파소피시아로", 즉 "생선장수의 길 (Fisherman’s pass)”이라는 이름 아래, 에트나만의 고유한

※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,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※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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